
본 뉴스 클리핑은 미국 시장 진출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미 정부 정책 및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요 동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미 AI 반도체 혁신센터(K-ASIC)는 매월 미국 내 반도체 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뉴스를 선정하고, 

이를 심층 분석 및 번역하여 제공합니다. K-ASIC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핵심 허브로서, 기술 협력, 정책 분석, 비즈니스 구축 및 투자 유치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해당 자료는 한미 AI 반도체 혁신센터(K-ASIC)의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되며,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수정,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RL : www.kasic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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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o Alto Networks, Claude·GPT 기반 실시간 
AI 보안 서비스 출시… 엔터프라이즈 방어 체계 고도화

Palo Alto Networks의 보안 조직 Unit 42가 엔터프라이즈 환경 전반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 진단하고 방어하는 Unit 42 Continuous Frontier AI 

Defense를 공개함. 기존 일회성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웹 앱, API, 클라우드, 소스코드 등을 연중 무휴로 실시간 점검·격리하는 정밀 모니터링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함. 이번 서비스는 글로벌 연간 구독 형태로 제공되며, 선택하는 모델 조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짐. 

본 서비스는 Anthropic의 Claude Mythos 5, OpenAI의 GPT-5.6-Cyber, 그리고 다양한 오픈웨이트 모델을 복합적으로 활용함. 단일 모델에 

의존하는 대신 Palo Alto Networks가 자체 개발한 멀티 모델 하네스(Harness) 기술을 통해 작업 특성에 가장 적합한 AI 모델로 보안 업무를 자동 

라우팅함. 회사 측 자체 평가에 따르면 복잡한 기업 환경에서 단일 AI 모델이 발견하는 취약점은 최대 40%에 불과하며, Claude Mythos 5와 

GPT-5.6-Cyber 간 탐지 영역 중복 비율은 10% 미만에 그쳐 모델 간 상호보완적 결합이 필수적임.

AI 에이전트는 취약점 탐지에 그치지 않고 가상 공격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쇄적인 실제 공격 경로를 검증하고, 코드 수준의 가이드라인과 가상 

패치를 제안하여 조치 시간을 단축함. 약 1,700만 달러가 투입된 6개월간의 내부 검증 작업에서 Mythos 기반 스캐닝 기술은 기존 1년 치에 달하는 

침투 테스트 성과를 단 3주 만에 달성함. 또한 고위험 취약점 탐지율을 기존 방식 대비 3.2배 높이고 평균 조치 시간을 51% 단축시킨 것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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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이 지상의 전력 및 자원 한계를 극복하고 AI 연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 ‘Project 

Suncatcher’를 공개함. Google은 자사 AI 반도체인 TPU를 탑재한 실험용 소형 위성을 SpaceX 로켓을 통해 궤도로 

발사하여 우주 공간에서의 AI 연산 처리 및 데이터 수집을 진행할 예정임. 이번 시도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중 실험용 궤도형 

AI 데이터센터를 우주 궤도에 배치하는 첫 사례임.

우주 데이터센터는 대기 차단 및 일몰이 없는 환경에서 태양광을 직접 활용할 수 있어, 지상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소모와 전기 요금 상승 문제를 해결할 핵심 대안으로 떠오름. 다만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대기권 진입 시 발생하는 강한 

충격에 대한 내구성과 공기·물 없이 작동하는 전용 냉각 시스템의 안정성 검증이 과제로 꼽힘. Google은 구체적인 투자 

금액을 밝히지 않았으나, 향후 발사 비용 절감을 통해 기존 지상 데이터센터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임.

최근 AI 기술 인프라의 새로운 거점으로 우주가 부각되면서 빅테크 기업 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음. SpaceX는 NVIDIA 칩 

기반의 궤도 데이터센터를 2027년 말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Founder of Amazon/Blue Origin Jeff Bezos, OpenAI 

CEO Sam Altman 등 주요 인사들도 우주 AI 인프라 구축 방안에 지지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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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우주 데이터센터 ‘Project Suncatcher’ 
추진... 우주 인프라 선점 경쟁 본격화



NVIDIA, AI 에이전트 안전 통제 플랫폼 
Open Agent Safety 공개

NVIDIA가 AI 개발자가 에이전트에 안전장치를 설정하고, 보안 구역(샌드박스) 이탈을 막는 신규 소프트웨어 플랫폼 Open Agent Safety 

Platform을 공개함. NVIDIA CEO Jensen Huang은 해당 플랫폼을 '에이전트를 위한 브라우저'로 규정하며, AI 에이전트가 기업 내부를 이탈하지 

않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만 접근하도록 통제하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함. 이번 발표는 최근 OpenAI, Anthropic, Meta, Google 등의 AI 

모델이 샌드박스를 이탈해 타사 시스템 침입을 시도하는 등 보안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이뤄짐.

이번 플랫폼은 모델 자체의 안전장치만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에이전트의 접근 권한 문제를 엔지니어링 기술로 해결한 솔루션임. CPU에서 

구동되며 에이전트의 권한 한계를 설정하는 NVIDIA OpenShell과, CPU·GPU가 아닌 네트워크 칩에서 동작하며 에이전트를 실시간 감시하는 

Sentry 기술 등으로 구성됨. NVIDIA Enterprise AI Vice President Justin Boitano는 지난 7월 발생한 OpenAI 모델의 Hugging Face 무단 접근 

사고 역시 해당 플랫폼을 통해 예방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힘.

NVIDIA는 해당 플랫폼의 일부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파트너사들이 이를 기반으로 상용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레퍼런스 디자인 

형태로 제공할 계획임. 주요 협력사로는 Cisco, Microsoft, Oracle, CoreWeave, Dell, HPE, Lenovo, Arm, Intel 등이 참여하며, Anthropic과는 

클라우드 관리형 에이전트와 OpenShell 간 연동을 위한 협력을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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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가 폭증하는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고 미국 내 제조 역량을 한층 확대하기 위해 텍사스주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신규 

파운드리 캠퍼스 조성을 검토 중임. 기존 애리조나주에 2,650억 달러를 투입해 다수의 Fab을 건설 중인 TSMC는, 이번 

텍사스 투자가 확정될 경우 공장당 최소 200억 달러가 투입되는 반도체 생산라인 수 곳을 추가 건설할 것으로 알려짐. 올해 

TSMC의 웨이퍼 매출 중 북미 비중이 75%를 초과한 가운데, NVIDIA 및 AMD 등 주요 미국 AI 칩 설계 기업들의 대형 주문을 

소화하기 위한 행보임.

이번 텍사스 투자 논의의 핵심 변수는 연말 만료를 앞둔 미 정부의 첨단 제조 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Tax 

Credit) 연장 여부임.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2022년 반도체법(CHIPS Act) 초석이었던 해당 제도는 공제율이 35%로 확대 및 

연장된 바 있으며, 미 의회 여야 주요 의원들 역시 세액공제 연장 추진 의사를 재확인하고 있음.

텍사스주는 삼성전자의 대형 반도체 생산 단지가 위치해 있고, Elon Musk의 Terafab 프로젝트도 진행 중인 미국 내 핵심 

반도체 클러스터임. TSMC의 현지 투자 확대는 미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기조와 부합하며, 미국 내 최첨단 AI 반도체 

생산 능력을 크게 격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만 TSMC는 해외 생산 거점 확대와 별개로 핵심 최첨단 R&D 역량은 본국인 

대만에 유지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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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텍사스에 수백억 달러 규모 신규 파운드리 
캠퍼스 건설 검토… 美 AI 칩 공급망 강화 전망



HPE, Vultr와 12억 달러 규모 AMD 기반 AI 시스템 
공급 계약 체결… AI 인프라 사업 확장 가속화

Hewlett Packard Enterprise(HPE)가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Vultr로부터 미국 내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12억 달러 규모의 AMD Helios AI 랙 

시스템 공급 주문을 수주함. HPE는 2027 회계연도 네트워킹 부문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17%에서 10%대 후반~20%대 초반으로 올렸으며, 

2026~2029 회계연도 연평균 성장률(CAGR) 목표치 역시 기존 5~7%에서 10%대 후반으로 상향함. 아울러 인수를 완료한 Juniper Networks와의 

연간 시너지 절감 목표액을 기존 6억 달러에서 2028 회계연도 말 기준 8억 달러로 상향 설정함.

이번 Vultr 계약은 HPE의 첫 AMD Helios 시스템 수주 건으로, 각 랙에는 72개의 AMD Instinct MI455X GPU, AMD EPYC 'Venice' CPU, Pensan-

do Vulcano AI 네트워킹 칩 및 ROCm 소프트웨어가 통합됨. 여기에 HPE Juniper의 고성능 스위치가 탑재되어 GPU 간 초고속·저지연 이더넷 

연결을 지원함. Vultr CEO J.J. Kardwell은 이번 협력을 통해 고성능 AI 인프라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HPE Head of 

Networking Rami Rahim은 AI 발전으로 네트워크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함.

이번 수주는 HPE가 최근 Oracle과 체결한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네트워킹 장비 공급 파트너십 확장에 이은 성과임. HPE는 회계연도 3분기 

네트워킹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5% 급증한 29억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2026 회계연도 전체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34~37%로 상향 조정한 바 

있음. 이번 대형 수주는 HPE 네트워킹 사업부로 편입된 Juniper Networks와 Vultr 간 3년여에 걸친 협력 관계가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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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la가 지난 9월 美 오스틴서 2인승 무인 자율주행차 Cybercab을 선보인 후 한 달 만에 텍사스주 상용 허가 차량을 45대에서 

169대로 늘리며 서비스 확장에 나섬. 승차감 및 대형 디스플레이 기반의 사용자 경험(UX)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출시 초기 긴 대기시간, 오차 범위 내 승하차 지점 지정 문제, 버터플라이 도어 개폐 오류 등 기술적 미비점이 노출됨. 

경쟁사인 Alphabet의 Waymo와의 격차 및 규제 장벽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 Waymo는 미국 내 15개 도시에 진출해 4,000대 

이상의 상용 무인 차량을 운행하며 주당 50만 회 이상의 유료 승차를 기록 중인 반면, Tesla의 무인 상용 운행은 텍사스 오스틴에 

국한되어 있음. 또한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연방 안전기준 준수 관련 조사와 함께, 긴급 상황 시 수동 제어 장치 부재에 

따른 소방 및 긴급 구호 당국의 안전 우려, 무인 로봇 택시에 대한 일반 대중의 높은 불안감 등 제도적·정서적 장벽도 상존함. 

한편 Tesla는 Cybercab과 Optimus 로봇 등에 탑재되는 차세대 AI 칩(AI5 등)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텍사스 현지에 대형 반도체 

공장 Terafab을 구축 중임. 이는 칩 설계부터 제조까지 수직계열화를 달성하고, AI 연산 인프라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임. 

다만 2026년 말까지 전국적 로보택시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승인 확보와 함께 Terafab 기반의 자체 AI 칩 

양산 체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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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la, 美 오스틴서 ‘Cybercab’ 상용화 착수… 
‘Terafab’ 칩 수급·생산 확장성 시험대



AMD, 개인형 자율 AI 에이전트 확산 속 CPU 수요 증가... 
AI 반도체 시장 재편 조짐

Meta의 Muse와 OpenAI의 Dots 등 개인형 자율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급부상하면서, 그간 NVIDIA GPU 위주였던 AI 인프라 시장에서 CPU의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음. AI 에이전트가 단발성 응답을 넘어 장시간 독자적으로 연산 및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백그라운드 구동에 최적화된 

CPU 수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하이퍼스케일러 시장 내 높은 점유율과 x86 호환성을 보유한 AMD가 이번 CPU 수요 급증의 최대 수혜자로 부각됨.

전문가들은 GPU가 AI 모델의 추론(생각)을 담당한다면, CPU는 지속적인 워크플로우를 처리하는 실질적 실행 역할을 수행한다고 분석함. Meta와 

OpenAI는 가상 머신을 통해 수많은 에이전트를 동시 구동 중이며, 성능 테스트 결과 Meta의 Muse와 OpenAI의 Dots 모두 AMD의 'EPYC' 서버용 

CPU 기반으로 동작하는 것으로 확인됨. AMD의 지난 6월 분기 데이터센터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67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약 60%를 

차지함.

시장조사업체 Futurum은 AI 에이전트 수요 폭증으로 2027년 global CPU 시장 규모 전망치를 당초 대비 2배 수준인 1,18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함. 

AMD 역시 2030년 전체 CPU 시장 규모가 2,2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을 자사가 점유할 것으로 전망함. 하이퍼스케일러 시장에서 

AMD가 최대 수혜를 입고 있는 가운데, Intel, Arm, 그리고 신규 CPU Vera를 선보인 NVIDIA 등 주요 반도체 기업 간의 시장 선점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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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이 AI 인프라 확장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 미국 원자력 발전 기업 Constellation Energy와 43억 달러 규모의 20년 

장기 전력 구매 계약(PPA)을 체결함. 이번 계약을 통해 Google은 일리노이, 뉴저지, 펜실베이니아주 소재 기존 원전 6곳의 터빈, 

증기 발생기 및 디지털 제어 시스템 현대화 작업을 거쳐 총 890메가와트(MW) 규모의 원자력 전력을 확보하게 됨. 추가로 양사는 

2.7기가와트(GW) 규모의 전력을 공급받는 15년 장기 계약도 함께 체결함. 

이번 협력은 전력 구매를 넘어 기술 협력으로도 확장됨. Constellation Energy는 원전 부지 선정, 정지 관리, 인프라 보호 등 운영 

효율화를 위해 Google의 'Gemini Enterprise' AI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예정임. Google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조지아, 아이오와, 

테네시주 등 미국 전역에서 원자력 프로젝트 투자를 지속 확대 중이며, 기존 일반 고객에게 전력 비용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구조로 투자를 추진한다고 밝힘.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증으로 탄소 배출이 없는 원자력 에너지가 핵심 전력원으로 부각되는 추세임. 앞서 

Amazon과 Microsoft 역시 Constellation Energy와 장기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Meta 또한 Vistra와 원전 전력 계약을 

맺는 등 주요 기업들의 원전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아울러 대형 원전 외에도 소형모듈원자로(SMR) 구축을 위한 반도체 

및 빅테크 생태계의 투자도 가속화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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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Constellation Energy와 20년 원전 
계약 체결... 무탄소 AI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



Microsoft, 자체 AI 가속기 칩 'Maia 300' 공개...
Copilot 등 자사 추론 인프라 전면 배치 추진

Microsoft가 자체 AI 가속기 칩 'Maia 300'을 공개하며 NVIDIA GPU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사 AI 서비스의 추론(Inference) 인프라 자립에 

박차를 가함. 2027년부터 본격 상용 양산에 들어가는 Maia 300은 랙당 96개의 칩을 탑재해 이전 모델(Maia 200) 대비 랙당 토큰 처리량을 최대 7배 

향상시켰으며, 기존 GPU 시스템 대비 전력 메가와트(MW)당 40% 높은 토큰 처리 효율을 제공함. Maia 300의 실제 프로세서는 TSMC가 전담 

위탁생산을 맡음. Microsoft는 이를 'Microsoft 365 Copilot', 'GitHub Copilot' 등 자사 핵심 서비스의 메인 추론 칩으로 활용할 계획임.

자체 AI 칩 확대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제약 극복과 운영비용 절감 및 마진 개선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가됨. Microsoft CFO Amy Hood는 자체 

칩 도입이 수익성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Evercore ISI 분석에 따르면 2027년 1분기까지 Microsoft의 전체 AI 칩 지출 

중 Maia 비중이 약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다만 Google의 TPU나 Amazon의 Trainium과 달리, Microsoft의 Maia 칩은 외부 클라이언트 대여 

방식이 아닌 내부 AI 에이전트 및 서비스 구동용으로 독점 운용됨.

자체 칩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NVIDIA와의 파트너십은 유지될 전망임. 고난도 AI 모델 학습(Training) 분야에서는 여전히 NVIDIA 및 AMD GPU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플래그십 AI PC 신제품 등 단말 및 인프라 전반에서 협력이 지속되고 있음. 이번 발표는 클라우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반도체 수직계열화를 통해 인프라 비용 절감과 AI 연산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장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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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L이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고객사들로부터 2029년 및 2030년 첨단 장비에 대한 주문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힘. AI 투자 확대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의 중장기 장비 수요 예측치가 상향 조정된 결과임. ASML의 

3분기 순이익은 49억 6,000만 유로로 시장 예상치(41억 유로)를 상회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6년 전체 매출 전망 하한선을 기존 

430억 유로에서 440억 유로로 상향 조정함.

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ASML은 핵심 고객사인 TSMC와 Samsung Electronics가 ‘High NA 

EUV' 장비 도입을 확정하면서 기술적 독점력을 재확인함. ASML CEO Christophe Fouquet은 2027년 및 2028년 예정된 

공급량만으로는 고객사들의 수요를 완전히 충족하기 어렵다고 언급함. 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30% 수준의 증산 목표를 넘어 

2028년 이후의 생산 능력을 추가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함.

중국 시장 매출 비중은 기존 전망대로 전체 사업의 2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미국과 유럽의 수출 규제로 인해 중국향 

EUV 및 일부 심자외선(DUV) 장비 출하는 제한되고 있으나, 중국 내 DUV 자체 제조 시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ASML의 입지를 

위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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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L, 2030년까지 장비 주문 문의 폭주… 
EUV 독점력 재확인



Apple·Amazon·Microsoft, '온디바이스 AI' 
하드웨어 공개… B2C AI 하드웨어 주도권 경쟁

Apple, Amazon, Microsoft 등 주요 IT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탑재한 신형 신제품 라인업을 잇따라 공개함. ChatGPT 출시 이후 약 4년 만에 

개인용 에이전트 서비스와 온디바이스 AI 연산용 고성능 칩을 내세워 노후 기기 교체 수요를 겨냥한다는 전략임. 시장조사업체 IDC는 이번 

신제품 출시가 단기 대량 판매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온디바이스 AI 사용법을 학습시키고 생태계 기반을 다지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함.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 및 부품 원가 상승으로 주요 하드웨어 출하량이 감소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별 신기종 경쟁도 본격화됨. Micro-

soft는 클라우드 연결 없이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AI 칩 'RTX Spark' 기반의 고성능 노트북, Amazon은 기존 저가 브랜드 'Fire'를 대신해 

전용 AI 에이전트를 전면에 내세운 'Alexa Tablet' 시리즈, 그리고 Apple은 Siri AI 기반의 스마트홈 허브 'HomeView'를 공개함.

전문가들은 가격 인상과 맞물린 인공지능 기능이 소비자의 실제 구매로 이어질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음. Bain 등 주요 기관은 올 연말 미국 

리테일 매출이 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부품 단가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이 실질적 출하량 증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빅테크 기업들은 기기 판매와 더불어 월 구독료 기반의 유료 AI 서비스 모델을 결합해 장기적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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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FF BEZOS의 우주 기업 BLUE ORIGIN이 대형 부분 재사용 로켓 'NEW GLENN'의 발사 빈도를 늘리기 위해 플로리다 거점 시설에 

3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진행한다고 발표함. 이번 확장을 통해 NEW GLENN 전용 발사·착륙장 2곳을 추가하고 CAPE 

CANAVERAL의 ROCKET PARK 캠퍼스를 증설하여 2027년 여름까지 연간 최대 150개의 상단부(UPPER STAGE) 로켓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임. 회사 측은 이번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2020년대 말까지 주당 수회 이상의 발사 체계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이번 투자는 대형 로켓 시장에서 선도기업인 SPACEX와의 점유율 격차를 줄이고 상업·정부용 위성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 BLUE ORIGIN은 미 우주군과 협업하여 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 내 신규 고객 통합 시설을 구축 중이며, 이를 통해 

다수 미션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예정임. 회사는 최근 1,400억 달러의 기업가치 평가 속에 100억 달러 규모의 외부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지난 5월 발생한 발사대 사고 여파를 극복하고 2026년 말 NEW GLENN의 비행 재개를 목표로 

복구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음.

최근 우주 산업은 SPACEX가 'STARSHIP'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FALCON 9의 상업용 발사 비중을 축소함에 따라 전 세계적인 발사 

용량 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 SPACE CAPITAL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3분기까지 상업용 우주 분야에 총 925억 달러의 투자가 

집계되는 등 민간·정부의 위성 궤도 투입 수요가 폭증하는 추세임. BLUE ORIGIN은 AMAZON의 저궤도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 

'LEO'를 포함한 대형 고객사 수주를 발판 삼아 발사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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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Origin, 플로리다 시설에 3억 3,000만 달러 
투자 발표... ‘New Glenn’ 발사 체계 대폭 확충



Tesla, ‘Roadster' 공개... 
SpaceX와의 합병설 가시화 

Tesla가 신형 전기 스포츠카 'Roadster'의 시연 행사를 개최하며 주목을 받음. 그러나 이번 공개 행사는 차 자체의 상업적 가치나 

세부 스펙보다는 Tesla와 SpaceX 간의 깊은 기술적 협업을 부각하는 데 집중됨. 

Ross Gerber를 비롯한 주요 주주 및 분석가들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신차 공개를 넘어 지배구조 통합의 시그널이라고 평가함. 

Barclays Analyst Dan Levy는 양사 합병이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Deepwater Manage-

ment의 Gene Munster 역시 이번 행사를 "보편적인 자동차 업체들에 기술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SpaceX와의 통합 의지를 드러낸 

사건"으로 해석함.

양사의 결합은 공학적 시너지뿐만 아니라 AI 및 데이터 중심의 전략적 요구에 부합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Yorkville Ives Analyst 

Dan Ives는 Tesla와 SpaceX가 단일 엔지니어링 플랫폼으로 전환될 명분이 더욱 강화되었다며, 2027년 말까지 두 회사가 합병할 

확률을 80%로 제시함. Elon Musk 역시 최근 실적 발표 및 기술 컨퍼런스에서 양사 간 기술 공유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바 있어, 이번 Roadster 공개는 SpaceX와의 대규모 합병(Mega-merger)을 향한 수순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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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이 美 미네소타주 Pine Island에 780메가와트(MW)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현지 전력사인 Xcel 

Energy와 대규모 청정에너지 확충 협약을 체결함. 이번 협약에 따라 Google은 데이터센터 사용량을 상회하는 풍력 1,400MW, 

태양광 200MW, 배터리 저장장치(BESS) 300MW 등 총 1,900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비용을 분담하기로 함.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전력 요금 상승 및 환경 오염 우려에 대응하여, AI 인프라 투자를 구형 전력망의 청정 에너지 전환 및 안정성 강화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임.

이번 거래에는 AI 열풍이 진정되거나 데이터센터 가동률이 낮아지더라도 지역 주민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가 포함됨. Google은 실제 전력 사용량과 관계없이 계약 용량의 최소 75%에 해당하는 기본 요금을 부담하며, 계약을 조기 

해지할 경우 최대 8년 치에 달하는 최소 수요 요금을 지불해야 함. 미네소타 공공유틸리티위원회(PUC)의 최종 승인을 앞둔 이번 

협약은 하이퍼스케일러가 자본을 직접 투입해 노후 전력망 현대화를 이끄는 새로운 상생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

일각에서는 유틸리티 기업들이 투자 수익률(ROE) 확보를 위해 신규 설비 증설을 선호한다고 지적하며, 기존 전력망의 여유 용량을 

활용하는 소규모 분산형 데이터센터 구축이 전력 소비자의 요금 인하에 더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번 Google과 Xcel Ener-

gy의 협력은 자본 투입을 통해 청정 기술 도입을 앞당기고 전력 과잉 공급 리스크를 최소화한 대표적 선례로 주목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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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GW 청정에너지 연계 추진



Anthropic, Nscale과 '수십억 달러' 
규모 2차 데이터센터 임대 계약 논의

Anthropic이 英 Neocloud 기업 Nscale과 미 웨스트버지니아주 소재 460메가와트(MW) 규모의 데이터센터 컴퓨팅 용량을 추가 

임대하기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2차 계약을 논의 중임. 지난 8월 체결된 1차 계약에 이은 이번 거래의 전체 규모는 최대 4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Anthropic은 최근 AI 모델 수요 급증에 따른 인프라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Google, AMD, 

Broadcom, SpaceX 등과 연속적으로 대형 컴퓨팅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연산 역량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NVIDIA의 지원을 받는 Nscale은 자체 데이터센터를 구축·임대하여 하이퍼스케일러 및 AI 연구소에 연산 자원을 공급하는 신흥 

AI 인프라 기업임. 최근 전력망 연결 지연으로 인해 Microsoft와의 영국 런던 데이터센터 앵커 계약이 무산되는 등 고초를 

겪었으나, 이번 Anthropic과의 대형 계약 논의를 계기로 미국 중심의 인프라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음. 

이번 거래 논의는 글로벌 AI 인프라 기업들이 막대한 차입금 부담과 전력 공급 차질이라는 난관에 직면한 가운데 이루어짐. Core-

Weave, Nebius 등 동종 경쟁사들의 주가가 과도한 부채 우려로 최근 한 달간 20% 이상 하락하는 등 시장의 경계감이 커진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AI 연구소들의 컴퓨팅 파워 확보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입지가 확보된 대규모 전력 및 

데이터센터 부지를 둘러싼 메가 딜 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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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IDIA가 자사의 차세대 'Vera Rubin' AI 랙 7개를 표준 수송용 컨테이너에 결합한 신개념 모듈형 AI 데이터센터 'DSX Pod AI 

Factory'를 발표함. 약 28톤 무게의 이 모듈형 데이터센터는 배선 및 수랭식 냉각 시스템이 공장에서 완제품 형태로 사전 조립되어 

트럭으로 운송 가능함. 완제품 상태로 현장에 도착해 전력과 네트워크만 연결하면 되므로, 데이터센터 구축 및 가동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4일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음.

이번 출시는 단순 칩 제조사를 넘어 서버, 랙, 데이터센터 전체를 하나의 완제품 시스템으로 공급하려는 NVIDIA의 풀스택(-

Full-stack) 전환 전략을 명확히 보여줌. NVIDIA CEO Jensen Huang은 기가와트(GW) 당 데이터센터 인프라 가치가 기존 180억 

달러 수준에서 최근 400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이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힘. 업계에서는 개별 Vera Rubin 랙 단가를 

7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어, 컨테이너 단위 패키지의 판매 단가와 단위당 공급 가치 역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NVIDIA는 Foxconn, Gigabyte, Lenovo, HPE, Quanta, Pegatron 등 글로벌 IT 제조사 파트너사들과 손잡고 2027년 초부터 글로벌 

고객사 및 유럽 등 인프라 구축 난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제품 출하에 나설 계획임. 이번 컨테이너형 솔루션 도입은 

글로벌 AI 공장 구축 속도를 획기적으로 올리는 동시에, NVIDIA의 하드웨어 및 인프라 시장 독점력을 한층 공고히 할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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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ropic, 이르면 금요일(10/23) IPO S-1 
증권신고서 공개... 역대 최대 규모 상장 추진

Anthropic이 이르면 오는 금요일(10/23)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보고서(S-1)를 공개 제출하고 공모 절차에 착수할 

예정임. 지난 6월 기밀로 제출했던 예비 심사를 거쳐 S-1을 공개 전환하는 것으로, 공식 투자 설명회 개시 최소 15일 전 공개해야 

하는 SEC 규정에 따라 이르면 11월 중 뉴욕증시 상장이 유력함. 이번 상장은 기업가치 최대 2조 달러(약 100억 달러 자금 조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6월 SpaceX의 상장 기록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IPO가 될 전망임.

Anthropic은 AI 모델 학습 및 구동을 위해 Google, Amazon, SpaceX(Colossus 1 데이터센터) 등과 협력하며 막대한 설비 투자를 

집행 중임. Financial Times 및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매출은 168억 달러로 2분기(115억 달러) 대비 급증했으며, 조정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함. 기업용 챗봇 'Claude'를 비롯해 개발 도구인 'Claude Code', 'Claude Cowork' 등의 성장세에 힘입어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음.

이번 IPO는 최근 AI 인프라 기업들의 막대한 자본 지출(CapEx)과 부채 수준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높아진 시점에 추진되어 

시장의 핵심 시험대가 될 전망임. Anthropic의 공모 성공 여부는 향후 AI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와 후속 기업들의 상장 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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